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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사 회: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 부개회식 

• 개회사(김장호 용인문화원장) 

• 환영사(유정배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전회장) 

• 축 사(검학규 용인시장/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 

2 부 학똘대회 

• 기 조 강연 i 지역의 민속문화 콘댄츠 개발 (15 분) 

( 임영 상 /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발제 1 /백중놀이 우란분재 호미씻이 y 그리고 밀양 백중놀이/ (15 분) 

(장두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교수) 

• 발제 2 J 살아있는 유산/ 지역의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f (15 분) 

(이선철/ 숙명여대 겸임교수/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3 부 토련회 

• 지정토론(각 5 분) 

1) 이선우(용인시의회 의원) 

2) 우상표(용인시민신문 대표) 

3) 박숙현(용인신문 y 용인문화원 이사) 

4) 김주흥(백암면리장협의회장) 

5) 박세환(백암면 체육회장) 

6) 김종억(백암면장) 

• 종합토론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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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백중은 농부등을이 봄부터 여름 까지 논밭 일을 하다가 음력 7 월 15 일에 이르러 바쁜 일손을 

내려놓고 비로소 휴식을 취하는 날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뜰기며 하루를 

보내던 농민들의 여름철 명절임. 백암은 $여 년 전 η 찌만 해도 백중날이면 온 주민이 백암쟁 1 

모여 농악놀이, 씨름대회 등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고 전해 옴. 지역에 

면면히 이어오던 백중놀이를 오놓 i l 되살려 지역 공동체 문회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니 -0} 가 이를 지역문화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본 행사를 개최함. 

1. 사업목적 

口 농경사회에서 행해져 오던 백중놀이의 민속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현대적으 

로계승 발전시킴. 

口 백암 백 똥행사에서 어떠한 민속놀이가 연행되었는지 고찰하여 백품문화제의 프 

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이를 계기로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를 발굴짜여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함, 

口 백중문화제를 어떤 목적과 컨셉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 

시하고 이를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口 주민들에게 백중의 의미와 백중문화제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함. 

2. 사업개요 

口 사 업 명 :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 공청회 

口 일 시 : 2011 년 9 월 17 일(토) 14:00-17:30 

口 장 소 : 백암면사무소 강당 

口 내 용 : 백중과 백중놀이의 의미 y 백중문화제 운영 방안 

口 운영주체 : 용인문화원 • 백암지역문화제발굴보전회 

口 후 원 : 경기문화재단/ 용인시 

3. 현 황 

口 백암의 백중제는 조선총독부가 1936 년 전국의 민속놀이를 조사하여 『조선의 향 

토오락』 이란 책을 펴내고 풍물굿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민속놀이를 금지시키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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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라졌던 것을 광복 후인 1950 년대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 부활하였다가 1970 

년대 산엽화와 함께 사라진 백암 지역의 민속 축제임. 

口 백암 백뚱제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씨름임. 백중놀이가 열리는 백 

암장에는 각 지역의 머슴들이 모여 씨름대회를 열었는데 머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일반인으로 바뀌게 됨.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송(까지를 부장으 

로 받았광.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백암 씨름이 용인 전역으로 확산되고 현재는 용 

인을 대표하는 민속씨름으로 발전하여 각 단체마다 전국대회를 수없이 제패하는 

둥 우리나라 최강의 전력을 자랑함. (백암초/ 양지초 y 용인초 y 왕산초, 백암중/ 용 

인고/ 용띤백옥씨름단 둥) 

口 또한 백암 백중제를 통해 매년 농악경연대회가 열리면서 마을 단위의 농악단이 

참여하여 자웅을 겨루던 것이 현재 백암농악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 . 백 

암농악은 독특한 판제와 양식으로 용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웃다·리 풍물로 전 

승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안성농악이나 평택농악은 국 

가중요무형문화재로 둥록되었으나 백암농악은 세인의 무관심으로 아직 지방문화 

재 로 도 지 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5. 기대효과 

口 농경사회의 중요한 민속 행사인 백중놀이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현함으로 

써 우리띄 전통문화 를 전승/ 보전함은 물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기대됨 . 

口 백암 백뚱제의 핵심적인 놀이이면서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던 만속씨름대회를 

적극 활생화하고 확대하여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백중장사씨름대찍를 개최함으 

로써 백암을 민속씨름의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꿇 기대됨 . 

口 또한 용인에 전숭되고 있는 유일한 웃다리 풍물인 백암농악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인식시켜 지방문화재로 둥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口 백암지역의 농경사회에 전숭되어 오고 있는 김매기 소리나 벼베기 y 타작소리 동 

의 농요릅 채록하고 이 를 시연함으로써 사라지고 있는 전통 농경문화를 전승 보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口 백중문화제는 농사일에 지친 지역민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 를 위보하고 화합을 

다지는 꽁동체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행사인 만큼 지역민의 짝합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것으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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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무와 달라 조선족 고유의 특색 2) 이 강하다’며 ‘유네스코 등재는 소멸 위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측의 이해 를 구했다 _3) 

이미 중국 사회는 2005 년 3 월과 12 월의 <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관 - 한 의견서 > 와 < 문화유산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문>이 

발표된 이 후, 무형문화유산 동재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특별 히 가무의 고장 

연변을 비 롯 한 중국 조 선 족 사회는 열성적으로 단위 문화관(혹은 예 술관 )을 통해 

조선족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을 발 굴 , 정라하여 현· 시급, 주급, 성급, 그리고 

국가급 리스뜨로 등재해왔다. 이번에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아리랑’타령은 

2009 년 6 월에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리스트 가운데 22 건의 조선족 무형문화유 

산 가운데 등채된 항목이었다 _4) 

아리랑뿐만 아니다. 판소리와 민속씨름도 중국이 등재시킬 수 있는 유네 스코 

무형문화유산이다. 2006 년 흑룡강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빌-해진 영안시 

강소촌 유두젤과 2008 년 길렴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동재된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촌 농부절(백중절)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이미 

‘민속문화가 곱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브랜드 가치 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런 데 중국 조선족 의 민속문화는 한반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조 국을 떠나 온갖 

역경을 헤치떤서 한민 족 의 민속문화 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맞게 

변형, 발전시켜온 중국 조선족 사회 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의 지역별 민속문화의 가치 를 확인하고 이 를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을 서두 를 

때라는 것이 띨자의 소견이다 . 

민속문화는 미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 하나는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성 을 보장하는 생태문화 기능이요 또 하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문화석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문화 브랜드 기 능 이다 . 민속문화는 

자연친화적 공생성과 재활용의 순환성을 지닌 까닭에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적 전통일 뿐만 아니라, 민중적 창조력에 의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일상생활 속 에서 공동으로 전숭되는 까닭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고급문화나 매체에 의해 대량 보급되는 대중문화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해 

주는 구실을 한다 _5) 주지하듯 이, 안동의 하회마을(생활문화양상)이 안동의 

2) 중국 조선족이 창출한 농악무는 상모의 짓을 흰 종이로부터 채색 금속종이로 교체했고 상모장기의 표현을 더욱 화려 

하게 장식하였으며 장삼모짓의 길이를 12m 로부 터 32 m 로 늘 리고 짓올 삼색으로 된 세 갈래로 중 . 가하여 장상모의 기 

예적인 특정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짓속에 ‘꽃부리’를 넣 어 관중석을 향해 꽃보 라가 흩날 리는 활홀한 예 술효과를 

달성했 다.( 한룡길, 「전통적인 “농악놀이”를 모체로 한 중국조 선 족 “농악무”」 , r 예 술 세 겨 l 」 • 2010.2, 36 쪽.) 실제 

로 필자는 2011 년 8 월 9 일 연변주 왕청현 문화관을 방문, 2 008 년 1 월 제 2 차 국가급 전숭자 [ 농악무 (상모 춤 )] 로 선정 

된 김명춘올 만나 중국 조선족의 상모춤의 변화양상올 확인했 다 . 

3) 류 계 옥, 「중국 조선족 비 물질문화유산 보호현황 및 중국 조선족 농악무」 , r2009 동 아시아 공동무형유산 보호 국제 

포럼 j • 113-116 쪽; 

4) 허휘운, 「중국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실 태 연구」 , r 아세아의 무형문화유산 및 단오문화」 ( 제 11 회 국제아세아 

민속학회 정기학쫓회의), 2010, 96 쪽. 

5) 임재 해, 「한국민속의 국가브랜드화 방향과 과제 」 , r 소프트 파워가 국가브랜드 경쟁력이다」 (2011 국가브랜드 국제 

〔。





II.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와 민속문화 

오늘날 중국 조선족사회는 20 년 내외의 단기간에 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화사 

회→녹색문화경제사회로의 발전단계를 압축적으로 경험해왔다. 특별히 농촌은 세 

대 를 거쳐 개척해온 ‘문화영토’인 조선족 마을공동체의 해체, 학령아뚱의 부족으로 

인한 민족학교의 폐쇄, 출산 인구의 기하급수적 감소 등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어왔 

다 .9)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도시 인근의 조선족 집 

중촌 의 건설, 곧 도시농촌화를 이룩한 요녕성 심양의 만융촌 10) 이 대표적인 성공사 

례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족 특색의 민속문화를 개발, 새로운 브랜뜨를 창출하여 

중국정부의 ‘새농촌건설 사업’의 모범으로 농촌관광까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후자의 성공사례는 음력 6 월 15 일 유두 절을 문화축제로 개발하여 흑똥강성을 넘어 

전 중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강서촌과 음력 7 월 15 일 백중 

절을 농부절로 이름하고 ‘생태문화가 꽃피는 어독전’마 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길림 

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인시 개산툰진 광소촌이다. 우리는 민속(절기)문화를 활용 

한 중국 조선; 족 사회의 사례를 통해, 백중문화제가 백암면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브 

랜 드 가 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L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강서촌의 유두절 

동북 3 성 중 의 하나인 흑룡강성(헤이롱장성)은 성도(省都)가 하얼빈으로 중국 북 

동쪽의 변방에 있으며, 흑뀔강 ·우수리강 

을 사이 로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다. 국 

경선의 길 이는 3,045 뼈이며, 그 가운데 

수계(水 界)가 약 2,800km 에 이르러 국경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리적 이점 

을 갖추고 있다. 이미 개발된 국경출입 

구가 여러 곳 있다. 길림성 다음으로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흑룡강성의 

전체 조선족 총인구는 388,458 명으로 

그 중에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경계를 이 

루는 목단강지 역 이 120,363 명 으로 가장 

인구가 많다.(하얼빈시는 119,883 명) 조 

[그림 2) 동북 3 성[흑룡강성 l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선족 인구 중 농촌인구는 241,220 명인 

청 iXl 행 

9) 임영상, 「중국조선족과 문화산업.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발전전략 」 , r 백산학보 」 , 제 86 호, 2010, 딩 19 쪽 

10) 만융촌은 

g 
u 



데, 농촌인구 또한 목단강지역이 62,500 명으로 가장 그 수가 많다 _11) 

흑룡강성 땅안시는 목단강지역에 속한 소도시로 연변주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발해의 유적지인 발해진 강서조선족촌(江西朝蘇族村)은 영안시애서 남쪽으로 

51km 떨어진 목단강 상류의 서안에 향수촌( 響 水村)과 나란히 있는 429 세대 1,580 

명의 인구를 가진 영안시의 가장 큰 조선족마을 이다. 흔히 흑룡강성에는 흔히 한 

반도 남부지방, 특히 경상도 출 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하얼빈시 행 

정구역 산하 하얼빈시내 및 오상, 상지, 아성 둥 지역 조선족부모들 고향은 대부분 

경상도 퉁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남부지역의 생활문화풍속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 

다. 그러나 목단강시. 녕안시 퉁 목단강시 행정구역 산하 지역은 대부분 한반도 북 

부지방 출 신으로 지금도 함경북도 등 북부지역의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_12) 

1926 년 전후부터 조선민족의 이주가 시작된 강서촌은 1937 년 전후 일제에 의해 

집단마을이 건설되기도 했다. 1945 년 해방 이후 1947 년부터 토지개핵 이 시작되어 

1950 년 촌의행정체계가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 다른 마을에서 찾 아보기 힘든 몇 

가지 특 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첫째, 195 0 년 촌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성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여구 

락부(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 들 이 여가 를 활용해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는 단체) 

를 조직하고 20ha 의 논을 배정 했 다. 이 구락부의 희망자는 40 여명이 되었고, 농장 

의 수입으뚱 악기를 구입해 가무단을 조직했으며, 학교의 음악선생남을 초 빙해 

악보공부와 악기 다루는 방법, 무용연습 퉁으로 예술적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을 

했다. 1954 년 녕안현에서 시행된 경연대회에서 전 현 조선족촌 가운데 1 둥 을 했 

고, 1964 년 국경절에는 북경에서 시행된 소수민족 경연대회에서 새 장 고춤이 우 

수종목으로 선정돼 호평을 받았다. 

둘째, 197 딩년 마 을 앞을 흐르는 목단강의 물을 이 용해 자력으로 수략발전소 건 

설을 시작했다. 이후 완공 직전 다량의 전기 수요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해진 정 

부가 인계해 1981 년 현재의 규모로 확장 • 건설했다. 

셋째, 목단강 제약공장의 도웅을 받아 주민들 이 상용하는 20 여 종의 중약과 양 

약을 제조하는 제약공장을 설립했다. 

넷째, 1979 년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 대지 500m ’에 lOOm ' 이 상의 건평에 바둑판과 

같은 도로촬 갖춘 붉은 벽돌집들을 지어 마을의 면모 를 일신했는데, 이 것은 중국 

농촌 마 을 건설의 모체가 되었다. 

다섯째, 이 마을과 인접한 향수촌 동은 전 중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펑하다. 그 이유 는 오염 이 없는 물과 논 아래 석강이라는 용-암석이 있 

어 낮에 달궈진 용암석의 열이 밤중에도 식지 않고 벼의 생육을 돕는다. 이러한 

조건 에 도 만족하지 않고 역대 공산당 지부서기 들은 선진적인 정미소를 설치하는 

등 강서 쌀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 도 ‘강서반석벼’라 는 상품으로 개발해 타지방 

보다 2 - 3 배 정도의 높은 값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_13) 

1980 년대의 개혁개방, 1992 년의 한중수교는 흑룡강성 녕안시에도 예외 없이 변화 

11) 인구수는 호적인구 기준이다. 류충걸 · 김석주 · 김화, r 흑룡강성조선족 인구와 경제」 , 연변인민출판사, 2008, 35 쪽, 

12) 박련욱, 「흑룡강성 조선민족 문화 여행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 황유복 · 류경재 · 정회숙 · 조셉환, r 글로벌 코리안 

경제 문화 네트워크」 , 민족출판사, 2008, 306 쪽. 

13) 강위원, r 흑룡강성의 조선족」 , 고함커뮤니케이션, 2005, 92-94 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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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4 월 강서촌은 제 2 차 흑룡 강성 새 농촌건설 시범촌이 되었으며, I 흑룡강 

제 1 조선족촌 ’ 건설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 마을 안에 면적이 3000 여평방미 

터에 달하는 아담진 문화레저광장과 면적이 2000 여평방미터에 달하는 문구(게이 

트볼)장 4 개가 마련돼 있어 촌민들 이 문화체육 활동을 다채롭게 벌리고 있다. 현 

재 이 촌의 도로 및 담장 표준화율은 모두 100 % 에 달한다 _18) 

2009 년 8 월 5 일 강서촌에서 열린 제 4 회 유두문화절행사는 처음으로 강서촌 자체 

의 힘으로 조젝된 행사였지만 아주 성공적이었다. 강서촌민 전체가 봉원되었을 뿐 

만 아니가 영안시 각 분야의 조선족간부와 조선족 유지인사들, 각 조선족촌들 이 

참여하여 명절의 분위기를 더 짙게 했다. f 농자 천하지대본 I (農者天下之大本)이란 

기치아래 농익-무, 풍수무 퉁 집체무표현에 이어 머리감기 행사가 있었는가 하면 

농신과 조상을 향한 제사행사가 정중하게 진행되었다 . 유두연(流頭똘) 또한 이날 

유두절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치러졌다. 조선족들의 전통음식문화를 자랑하 

는 찰먹치기, 무침반찬만들기 퉁 행사들이 많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반 

나절간의 유두절행사에 이어 우리민족의 전통체육종목인 축구, 배구-, 씨름, 그네, 

널뛰기 퉁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져 유두절은 그야말로 조선족의 ; 전통을 그대로 

살릴 수 있 는 종합적인 대형행사로 되기에 손색 이 없었다 _19) 

유두절행사렐 통해 강서촌은 인지도가 날로 높 아가고 있으며 유뚜절행사는 강 

서촌의 관광업을 크게 진작시켰다 . 편벽한 농촌마을에서 치러진 행사였지만, 선화 

사, 중앙인민방송국, 연변텔레비전방송국과 흑룡강성, 목단강시의 많은 언론매체들 

이 열띤 취재렐 펼쳤는가 하면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08 년과 2009 년 연속 2 

년간 유두절행사를 후원했다. 현재 강서촌에는 상급 관광부문에서 안정한 l 천향만 

촌 관광접대 판위 I 자격을 획득한 음식점과 민박이 20 여개에 달하며 여름한철 찾 

아드는 손님과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영안시내나 목단강시 에서 모여판다 . 강서촌의 

한해 음식업 순수입만도 중국돈 200 여만 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강서촌의 유두절은 가무 <류 두절에 풍년을 기약하네>를 통해 영안시조선족 

2010 년 I 민 족의 봄 I 음력설문예야회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 

진은 흑룡강성을 대표하여 2010 년 5 월에 열리는 상해세계박람회에 나서 는 데 발해 

진 강서촌의 조선족 류두절이 민풍민속특색으로 상해세계박람회에 나가게도 되었 

다 . 20) 마침내 흑룡강성 발해진 강서촌의 l 유두 절 I 은 2010 년 7 월에 개관한 국적으 

로 유일한 조선족무형문화재 주제전 시관인 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전 시관에 들 어가 

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전시관에는 도문의 무형문화재외에도 연길띄 f 장고춤', I 

학춤'' 요녕성의 ’걸립무', 흑룡강성 발해진 강서촌의 l 류두절 l 등을 포함한 8 대류 

52 가지의 각급 무형문화재가 입주한 것이다 .21) 이 로써 중국의 국내외는 물론 한국 

18) r 흑룡강신문」 2009-09-16 「성급 새농촌건설시범 촌 녕안 강서촌 ’용강 제 1 조선족촌’ 건설에 짝차 」

19) r 흑룡강신문」 2009-09-02 「유두절 녕안시 조선족전통명절로 자리매김」 

20) r 흑룡강신문 j 2010-02- 。 9 「녕안 시조선족 ’민족의 봄’ 음력설문예야회 각광」 r 흑룡강선문 j 2010-02-11 

「강서흔 류두절, 상하이세계박람회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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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가 아닙 수 없다. 강서촌 오철수 당지부서기의 언급을 다시 새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류두 절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숭하고 조선족의 교류, 래왕을 통해 

단결을 도포하며 촌민들에게 새농촌건설의 의식을 전수하여 새농 촌건설 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특 히 강서촌의 민속풍정원, 관광문 

화산업을 널리 알리는 전통명절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25) 

2. 길렴성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촌의 백중절(농부절) 

용정은 중국 조선족뿐딴 아니라 전 

세계 한민족에게 특별하따. <서시(序 

詩)> 의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明 

東)과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가 

만들어진 선구(船口)가 포두 용정 땅 

에 있기 때문이다. 용정은 ‘중국 조선 

족의 이민 첫 동네’요 과거 ‘ 조선족의 

문화중심’이었다. 19 세기 후반부터 시 

[그림 5)h 憲 l~'~ l ;d.r 證 r 지짧靈 /t 없||빙 블로그 작된 조선인의 이주의 주요경로인 회 

령→삼합(명동), 종성→개산툰(선구)의 

루트가 모두 용정이다. 또한 1906 년 용정에 세워진 근대학교인 서전서숙이 1 년 만 

에 문을 닫자 서전서숙을 뒤이어 1908 년 명동학교(명동)와 정동학교(개산툰 후에 

광소촌으로 아전)가 세워졌는데, 1920 년대까지 명통과 개산툰은 용챙(시내)에 앞 

서 조선족의 문화중심을 이룬 곳이었다. 

2008 년 4 월파 5 월 용정을 방문한 필자는 한국인을 위한 백두산관광 여정에 1-2 

일을 연장하여 한민족에게 특별한 용정을 들려볼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문화지도의 초기 형태인 ‘용정문화루트’(제 

1 일과 제 2 일 코스)를 제안한 바 있다 .26) 당시 필자는 ‘역사문화’에 초점을 맞추었 

는데, ‘역사·띤속문화’로 시야를 넓혀 1 일 추가코스로 ‘용정-도문문화루트’를 개발 

했다. 용정에서 자동차로 출발 하여 북한 종성으로 통하는 개산툰통상구까지 불과 

40 분이면 충분하 다. 명동에 버금가는 역사문화의 고장 개산툰 을 보고, 다시 발길 

을 되돌려 두만강길을 따라 가면 바로 정동학교터와 어곡전의 고장인 개산툰진 

광소촌이다. 광소촌에 이어 선구나루터인 선구촌, 그리고 도문시 경내로 들어가면 

농촌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월청진 백룡촌 'Zl) 을 거쳐 중국조선족무형문화 

25) r 흑룡강신문」 2009-02-11 「류두절 강서촌 전통명절로 자리매김」 

26) 임영상, 「연변의 관광문화와 용정, 용정문화콘텐츠」 , r 한민족공동처 l 」 , 제 16 호, 2008, 12 5-127 쪽. 

27) 1893 년에 지어씬 조선의 옛 기와집을 중심으로 13 채의 전통가옥으로 구성된 백년부락은 한국의 민속마을들을 둘러 

본 백룡촌 출신 조선족 김경남 씨가 조선족의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만들었다. 최근 이에 대한 기사로는 다음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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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2 8) 이 있는 도문시 두만강광장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서촌이 한민족의 세시풍속 유두절(음력 6 월 15 일)을 회복해 관광문화콘텐츠로 

개발했다면, 똥정 광소촌은 백중절(음력 7 월 15 일)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농부절로 

도 칭하게 하면서 양력 5 월 9 일 모내기절의 창신 퉁 단순 한민족의 첸통뿌리를 되 

살리는 것을 넘어 조선족 농경문화특색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유두절을 회복한 강서촌에 오철수 당지부서기가 있다면, 백중 절 (농부절)을 부활 

시킨 어곡전 마을인 광소촌에는 전국노동모범서기인 김룡수가 있었다. 광소촌은 

현재 586 세대의 농가가 있으며 농업인구는 2,253 명, 경작지면적이 718 헥타르인데 

그중 논이 19!~ 헥타르다. 지난날 촌민들은 비록 같은 벼, 옥수수, 콩 등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전통적 사유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입은 줄곧 낯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1999 년 12 월 김룡수는 광소 촌 당지부서기 직무 를 맡은 이래 마을의 농 

업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농가의 수익증대 를 이루었다. 목축업을 일으커고 주문농업 

방식을 도입해 수익성이 높은 콩, 한국무우종자, 약재 등을 재배하고 판로와 가격 

을 보장했다. 김룡수는 또 광소촌의 어독전(細根田)을 리용하여 2007 년 어곡전협 

회를 설립 하고 회원 100 명을 받아들이고 70 헥타르의 논을 협회의 무공해 벼 재배 

기 지로 정 하고 시장에 고가의 브랜드입쌀을 출 시했다 ,29) 

어독전 마을을 얄리는데 앞장선 것은 개산툰 사람인 심정호씨다. 그는 “어곡전” 

자료 들 을 수 집, 정리하여 『 연변일보 』 에 「강덕황제의 어곡전」 제똑으로 개재하 

고 자비로 “장덕황제 < 어곡전 > 비” 를 세우기까지 했다 .(1995 년) 비 록 기념비는 폐 

품수집소에서 구한 넓이 lm, 길이 l.5m 의 철 판으로 만들었지만 제막의식도 가졌 

다. 그 후 『 띤변일보』 1 변에 사진까지 실린 기사가 보도되는 등 사람들의 주목 

을 받게 되자, 그는 ‘어독전’이라는 명물을 빌어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고 후대들에 

게 우리 민 족 의 역사 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곳에서 생산하는 입쌀을 상품화하 

여 판매에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때 백중절을 농부절로 부 

활시키고 용정어곡전협회 를 적극 후원한 용정의 중의(한의)사 오정묵 선생의 지원 

으로 2006 년 9 월 22 일 높이 3m 가 넘고 무게가 8 톤이나 되는 자연석 어곡전 기념 

비를 다시 세웠다 . 30) 

어곡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오정묵 원장은 어콕전 기념비 제깎을 지원하고 

농촌문화광장윤 조성 했다 . 또한 2007 년 제 1 회 행사부터 2010 년 제 4 회 행사까지 농 

부절(백중 절 ) 행사비용을 거의 전적으 로 부담했다. 또한 어독미의 홍 보와 판매 등 

을 주관하는 어곡전관광제품개발유한회사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최근 「어곡미 관 

광상품으로 엔기」 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는 장춘위만황궁박물원과 룡정시어곡 

조 . r 흑룡강 신 문 j 2011-08-13 「조 선 족 의 ‘ 혼’이 담 긴 백년 부락 ‘ - 백 룡촌」 

28) 흑룡강성 강 서 촌 의 ‘유 두절 ’이 소 개된 곳으로 전 연변 의 대 표축 제 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만강문 화 축 제가 열 리 는 두 

만강 광장 에 위 치 해 있다 . 

29) r 길림 신 문」 2010-05-25 「 어 곡전 마 을 의 전 국로통모 범서기」 

30) 심 정호 편저, 『 두 만 강은 흐른 다 」 , 연 변인민 출판사 2010, 3 8 6-3 90 쪽, ( 「 두번 세 운 기 념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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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광제품개딸유한회사가 상호협력 공동발전의 원칙에 따라 꾸린 위만황궁박물 

원 어콕전전시관에 여러가지 규격으로 정교하게 포장한 어곡미와 어곡전에 관한 

력사자료, 도편과 황제 부의가 어곡미 를 생산한 최학출농민에게 발답했던 벽시계 

와 상금 및 당시 어독미 를 정선하던 처녀들이 입고 일 하던 복장 콩 이 전시되고 

있는데 힘입은 것이다 .31) 

그 러면 이제 2007 년 광소천 하천평벌 어 곡전 마 을 에서 백 중절 이 어떻게 부활되 

었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강서 촌 유두 절도 그렇지 만, 광소촌 어 독전 마을의 백 중 

절도 민 속학자 천수산 선생의 공헌 이 컸다. 2007 년 초부터 개산 툰진 정부는 두 차 

례에 걸쳐 민 ; 속, 문화, 관광 등 분야 의학자, 전문가를 청 하여 어곡첸민속촌건설 

세미나 를 가져 어곡전민 속촌건설전 망계획 을 추진했 다. 천수산 선생판 「농부 절 의 

력 사 적 연원과 현실적 의의」 라 는 글 에서 고대국가인 진국의 마한지방에서 매년 

5 월에 씨뿌리까가 끝나면 농신에게 제사 를 올 리고 모여서 밤을 새우며 마시고 춤 

추 고 놀았 으며 10 월 추수 때도 그랬다고 지적하면서, 백종(중)절도 역시 이러한 명 

절 인 것으로 체석했다 . 따라서 7 월 보름이 되면 김매기를 끝마치고 꼭 식의 성숙과 

수확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 이다 . 결국 그는 백종절을 농 민 들 의 명절로 해 석했는 

데 , 백종 절은 계 절적으로 농한기에 들 어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으로 민속 

놀 이 를 벌리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이 를 잘 살려 농촌 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 

부하고 다채 롭 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명절활동을 통 해 자기 마 을을 세상 

에 널 리 선전할 수 있음으로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농산품을 대외에 판매하는 데 

에 매우 유리 첼 것 이라고 지적했다 .32) 

마 침 내 2007 년 8 월 27 일 제 1 회 어독전민속대축제가 개최되었는 데 , 다음은 『길림 

신문』 의 보도내용이다. 

백가지 남새, 과일이 풍성한 한창철인 음력 7 월 15 일 을 전통상 백 종(토[種 ) 절 이라 

고 불 러 왔 다고 한다. 후 에 백중(聚), 백 중 ( 中) 둥으로 표기되었 다고 한다. 백 중 때 

면 농 사일이 일단락 쉬게 되면서 백곡이 영글어가는 가운데 추수를 기다린다. 민 

간에서 7 월 백 중을 호미씻기 머슴명절이고 부른다. 이때변 호 미 를 씻 어 두는 때 

고 옛날 농 사 를 짓던 머 슴 , 소작인, 자작농 뭉 실제 농사를 짓던 사람 들- 이 한숨을 

돌 리면서 며러 가지 놀 이 를 벌렸다고 한다. 룡정 시 개산 툰진 지금의 광소촌 하천 

평 마 을은 어곡전으 로 사상 유명한 곳 이다 . 력 사문화재 를 개발하여 오늘날 지역 

의 브랜드분화, 관광문화발전을 추 진함으 로써 경 제장성 및 새농 촌건설을 도모하 

는 가운데 룡정 시 《 어 콕전》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7 월 백 중날 어 곡전 민 속대 

축 제 를 가져 《 어콕미 @ 및 《 어 곡 미 , 고향건설을 널리 알 리였다. (---) 어 곡전민 

속축 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 로 어 곡전 소 재 촌 광소촌의 농부락 ( 農夫樂) 

농부절행사였 다 . 광소촌에서는 이번 어 콕전민속축 제 를 준 비하면서 올해부 터 7 월 

31) r 연변일보 j 2011-08-17 「어콕미 관광상품으로 인기」 

32) 심정호, 4 010 40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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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지난 7 월 14 일 용인문화원 김장호 원장님의 주선으로 전 광정문화관 리 

평 평 관장의 한국체류에 맞추어 백암면을 방문했다. 용인과 용정의 친화성을 언 

급하고 도시차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원/문화관 차원에서 양측의 교류와 협력이 필 

요함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용정이 조선족사회에서 처음으로 백중절윤 회복했다고 

언급한 것을 김장호 원장님이 기억했던 것이다 . 그날 필자는 백중푼화제에 대한 

백암지역문화체추진위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백중문화제는 용정 광소촌의 농부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 

이 다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백암의 백중문화제 또한 백중절의 전똥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의 백중문화제는 농부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백암주민 

모두와 백암의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용인의 다른 지역 사람들, 특히 젊은 대학 

생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백암의 지역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누리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민이 손 

님이 되는 축 체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 

@ 백암뿐만 아니라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구와 수지구 사람들과 관내 대학과 

유관 기관들아 같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 

법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용인시 지원을 받아 용인학을 강꾀하는 5 개 대 

학과 특성별로 협력관계를 맺으면 가능하다. 축제기간에 한택식물원파 황새울농장 

등과의 협조도 가능할 것인데, 특별히 사철 한국의 장터문화콘텐츠뜰 개발하고자 

하는 용인 -MBC 드라미아와의 협력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았을 것이다. 

@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여 ‘글로컬 용인’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시스템을 면사무소 산하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설 백중문화제위원회의 구성이다. 우선은 차페/블로그를 - 운영할 수 

있는 젊은이얘게 최소의 수고비를 주고 주 1 회 면사무소를 방문해 뛰원회와 대화 

를 갖고 전문까 그룹을 관리하면 될 것이다. 축제가 다가오면 당연헤 용인문화원 

이 협력할 것이지만, 자체로도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민족의 이야기 원천인 『삼국유사』 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경북 군위군 

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음을 소개한다. 삼국유사문화랜드 

를 만들고 있눈 한편, 군위 홍보물에 삼국유사 책을 펼쳐 놓았고, ‘군위’교육문화회관 

의 이름도 아예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바꿨다. 마을 담장도 삼국유사 이야기로 

장식함으로써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나 ‘군위’하면, ‘삼국유샤를 연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5) 심정호, 413-421 쪽. 

Q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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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649) 에 편찬한 「일체경음의( -切經音義) 」에는 우란분이 오람파라의 와전된 

말이며, 그 의미는 꺼꾸로 매달린다는 도현(倒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죄를 짓고 

죽은 조상은 저숭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게 되고 집안의 대가 끊기 게 되는 

데 이 를 풀 어푸기 위한 불가의 행사가 바로 우담분재라고 기록한 것이다 . 이는 목 

련존자가 아귀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 우란분경(굶蘭효 

經 )2) 에서 연유한다 . 우란분경에는 해마다 7 월 15 일에 효순한 마음으로 부모와 과 

거 7 세 부모를- 생각하여 우란분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예불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우란분재는 가록상으로는 중국 양무제(梁武帝) 4 년 (538) 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보 

인다. 그 후 뚱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된다 ,3) 중국의 우란분재는 도 

교의 중원절(中元節)과 융합되면서 중국인의 대표적인 민속이 되았다. 도교에서 

삼원절( 三元 節 )4) 에는 天 ·地 · 水 삼관( 三官 )이 사람들의 죄업을 교산(校算)하는데 

신도들은 자기가 행한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재계와 참회를 하는 행사가 있었는 

데 이러한 도교의 중원절과 우란분재가 결합된 것이다 . 5) 

한국에서 우란분재는 예종( 흉宗 ) 원년 (1106) 7 월 계묘일에 우란분재를 열러 숙 

종의 명복을 빌었다는 「 高麗史 」 (12 권)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듯이 고려시대 보편 

적 인 불사였 다. 이색( 李續)은 「 굶秋望日記事有感 」란 시에서 우란분재를 “온 나라 

가 뒤질세라 분주히 치달리는 때”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6) 그런데 한반도에서 우 

란분재가 설행된 시기는 이보다 앞섰을 것 이다. 중국 남조와 빈번헤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백제에서도 우란분재가 설행되었을 것 이라고 보는 것 이 타 

당하다‘ 이는 「일본서기」에 657 년에 우란분회를 설행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벡제가 우란분재를 설행했다면 당연히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구려와 신 

라에서도 우란분재를 설행했을 것 이다 . 

조선시대 들 어오면서 우란분재는 백중과 함께 설행되었다. 백중은 중국과 일본 

에서 는 보이자 않는 한국 고유의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기 그렌데 백중이라 

는 용어보다는- 「 太宗實錄 」과 「 世宗實錄 」과 같은 사서에는 백종(百種)이란 명칭으 

로 기록되어 썼다. 김매순(金遭淳)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測 陽歲時記 (1819)

」에 는 백종(百種)이 신라시대 가배(嘉排)와 관련된 백종일(百種日)에서 유래되었 

다는 설과 신라와 고려시대 우란분의 공양을 모방한 유속을 따라 춤원일에 백가 

지 꽃과 과일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므로 백종의 말이 생겼다고 두개의 설을 살피 

고 어 느 것이 옮은 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 름 만 남았을 뿐 그 행사는 없 

2) 진대(쯤代 )(265 ∼ :316) 법호(法護)가 번역 

3) 김상영 (2009) 「우판분재의 의미와 설행의 역사」, r 불교학연구」 제 22 호, pp. 184 ∼ 187 

4) 上元(음력 정월 15 일), 中元(음력 7 월 15 일) , 下元(음력 10 월 15 일) 

5) 김상영 (2009) Ibid., p.189 

6) Ibid, p.199 

7) Ibid,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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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 8) 우란분재는 조 선의 억 불 숭유 정책에 의해서 약화되면 

서 지배층인 사대부 보다는 민간 백성 들 의 제의로 변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열양세시기 」에 백종날 “숭가에서는 조상의 영혼 을 위로하는 제 를 올리고 시정의 

백성 들 은 서로 모여 흥겹게 논 라”라고 기 술 하는 것처럼 우란분재는 백중이란 세 

시풍 속 으 로 점차 변용되었던 것 이다. 

3. 백 중 과 백종( 百種 ) 

앞에서 살펴보았 듯 이 문헌에 는 백중보다 백 종 이란 명칭이 먼저 나옹다. 16,7 세 

기 성현(成便.)의 『 용재총화(’ i 庸 鷹靈 話, 1525) 」와 김육( 金협 )의 「 송도지(松都志, 

164 8) 」 은 백종( 百種 )이라고 기 술 하고 있다 . 19 세기 이 긍 익( 李肯翊 17:36 년 ∼ 1806 년) 

의 「 연려실기숨( 懶藥室記述 , 1911) 」에 는 7 월 15 일 을 백종( 百種 )이라 부르며 백종에 

는 중 들 이 백 가지의 화과(花 葉 ) 를 갖 추 어서 우란분 을 설치하고 예뀔한다고 기록 

하고 있다. 빙허각( 隱虛 圍) 이씨( 李 民)의 「 규합 총 서( 園 聞 農흙 1809) 」와 서유구( 徐 

有第) 의 「이 운지(治 雲志 ) 」 ( 『林園經濟志』 1 806 ∼ 1824) 와 홍 석모( 洪錫護 )의 「 동 국세시 

기(東國歲時 記 , 1849) 」에서도 백 종 ( 百種 )으 로 기 술 하고 있다. 그 런데 조재삼( 趙 在 三 ) 

의 「송남잡지(松南雜 識 1 855) 」 에서는 ‘ 百種 · 白 中’으 로 병기하여 기 술 하고 있다 . 

일제강 점 기에 발행된 『 중외일보 』 19 30 년 9 월 22 일자 “춘 천 의 백종노리“기사와 『

동아 일 보 』 1934 년 8 월 24 일 자 “ 中元節 의 굶蘭효會 農夫 는 放牛洗鋼 ”라 는 기사에 

는 백 종 ( 百種 )으 로 명기되어 있 는· 것 을 보아서 일제강점기에 도 백똥 이 란 명칭 이 

통용되고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 당시 기사에 는 백종보다도 세서연( 洗 鋼 훌 )이 

란 명칭이 많이 동 장한다. 

해방 이후 흙 간된 최남선( 崔南善 )의 『조 선상식( 朝應常識 ) 』 ( 동 명사, 1948) 풍속편 

에서는 “ 칠 월 십오일을 백중이라 일러 漢文 으로 百種 , 興織, 白鍾 9)' 白聚 等 의 字

를 쓰니, 그 語義는 다 未詳 하며 그 漢字 에 대하여 여러가지 彈解 가 行 하되, 실상 

確據가 없으며, 要 컨대 農事進行 相의 어 느 階段 에 있 는 固 有 의 一 行 事 와 佛 數 道

敎 의 要素 둥 이 雜 樣 하여 持짜한 일 ;r r ~ 態를 구성한 節日로 볼 것 이다”라 고 기술 

하면서 ‘백중’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렇듯 백 중 이란 명칭은 百種 의 어의 전승과 

정에서 파생한 것 으 로 추정 할 수 있다. 하 지 만 좀 더 문헌자 료를 살펴 확 정을 지 

을 필요가 있다 . 

4. 백 중과 호마씻이 

8) ibid., pp. 2 0 5 ∼ 2 0 6 

9) 「송남잡지」의 “ 숭가 에서 는 이날 모두 발올 씻으므로 백종이라 했 다 ( f 합家是日皆洗足故調白웰 ) ”라 는 · 기 록 에 서 그 어원 

올살필수있 다 . 

”“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가 융합된 중국의 우란분재는 한국으로 유입되어 우리 고 

유의 전통문화와 결합하면서 많은 변용과정을 겪게 된다. 즉 조선시대에는 우란분 

재보다 는 백종이란 고유한 세시풍속화 되어 한국인 들 이 즐기는 명절이 되었다. 「

동국세시기」에는 백종일이 사찰에서 행하는 우란분회와는 달리 민 ; 간에서는 망혼 

일(亡 塊日) 이라 하여 중원(中元)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갖추고 죽은 어버이 

의 혼을 부른다고 기 술 하고 있다 . 「 조선세시기(朝蘇歲時記) 」 에서는 백 종절 ( 百種節) 

이 도시의 사녀( 士女 )가 주찬(酒體)을 성대하게 차리고 산에 올라가 가무(歌舞)로 

놀 이 를 한다고- 기 술 하고 있다 . 백중이 의례적인 성 격 에서 놀 이적인 성격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갈 수 있다. 

그런데 백중놀이가 한국 고유의 세시풍속화 되는 데에는 농경세사풍속인 호미 

씻이(洗 鋼훌 )와의 융합과정이 있었다. 호미씻이는 우리나라 중부 () l 남에서 흔히 

행해진 농경 세시풍속의 하나인데 농 촌 에서 한 해의 농사일 중 가 장 고된 작업인 

세벌 논 매기가 끝나면, 머슴과 농사꾼을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벌이는 축 

제성 놀 이였다 . 경남지역에서는 이를 ‘머슴날’이라고 하였다 _10) 

「 용재총화」 와 같은 조선 시대 전기 기록에는 백중일은 농민들의 호 미씻이와 관 

련 없이, 불교적 인 의례가 행해진 날이었다고 기 술 되어 있다 . 호 미 씻 이에 대한 기 

록들은 중기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유(張維 1587-1638) 가 한시( 漢 

詩) 「세서( 洗鋼 )」 를 창작했고 유 중림 (柳 重臨 )의 「 증 보산림 경제(增補 山林 經濟, 

1766) 」에 는 ‘세서회( 洗鋼會)’ 라 는 명칭이 나오고 우하영(禹夏永)의 「 첸일록 ( 千-錄, 

1796 . ) 」에 는 ‘ 세서연(洗鋼 훌 )’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이러한 문헌에서 살필 수 있듯 

이 조선 시대 후기에 들 어오면서 백중은 우란분재라는 의례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호미씻이라는 놀 이와 결합 되면서 현재의 백중 놀 이라 는 세시 풍속으로 정착하게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호미씻이에 대한 장유(張維)의 한시( 漢詩 )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호미씻이의 정 

경을 살필 수 있다 . 

호미씻이(洗鋼) 

“농가에서 김매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남녀 노소가 한데 모여 벅고 마시는 

것을 호 미씻이[洗鋼]라고 하는데, 내가 시 골 에 살면 서 그 일을 눈으로 확인 

했기에 이 활 시 로 기록하였다” 

남정네는 하얀 대오리 갓 머리에 쓰고(田옳白竹 쏠 ) 

여인네는 푸른 무명 치마(田熺춤布짧) 

10) 머 슴날은 세벌논매기가 끝난 후 추수까지 한 달 여유가 생기는 데 이 시기기 백중(음력 7 월 15 일)과 맛물리게 된다 . 

그리하여 백 중 전후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겼 던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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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박에 오이 썰어 새우도 듬쁨 올려놓고(흙짧빠 JJl 薦願魚) 

오래 된 웅배기엔 막걸리가 찰랑찰랑(老효효盛委酒揮) 

잔디 덮인 언덕의 뽕나무 그늘 아래( 춤.原頭聚葉陰) 

앉자마자 사방에서 꽃 피우는 농사 얘기(坐來四座農談 l 뭘) 

저쪽은 이 쪽보다 김매기가 늦었다느니(東家폼較西家뼈) 

아랫배미가 윗배미보단 벼가 더 잘 됐다느니(低田未比高田緊) 

잔 돌리는- 청년들에 노인들 거나해져(少年行酒長老醒) 

짧은 옷소매 일어나서 춤도 절로 덩실덩실(短抽起舞何體體) 

일 년 내내 고된 농사 이 날 하루 즐거움(一年作苦一日歡) 

농촌 들녘 오늘만은 모든 근심 잊으리라(田家此*百憂寬) 

알다시피 지난해 세금 독촉 아전이 들 이닥치자(君不見去年 更到索租時 ) 

바삐 마랜하랴 사흘 굶기도 하였었지( 쳤錫狂弄三日創 ) 

농부들 즐거운 일 어찌 쉽게 얻으리요(田家樂 事뿔易得 ) 

가지 말고 천천히 실컷 먹고 취하시라(歡君醒館無連歸 )11) 

위 의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호미씻 이 는 김매기 를 마친 농민들이 고된 농사일 

을 일단락 한 후 술과 음식으로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행사이다. 호미씻이 축제는 

김매기 철 이 복중(代中)과 장마철에 걸쳐 있어 농부들과 머슴 들 의 피곤해진 심신 

의 노고를 달패 주려는 의미가 있었다 _12) 

호 미씻이 는 지역에 따라 질꼬랭 이(전남 해남), 장원질놀이(전남 광양), 써래씻이 

(강원도), 농현(전북 군산 칠월칠석 호 미 걸 이), 草훌 · 풋굿(경상도 북부) 꼼배기놀 이 

(경남 밀양) 꼼비기(경북 구미 - 선산) 퉁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놀이 형 

태도 조금씩 달랐다 . 

경남지역의 호미씻이를 살펴보면 호미씻이에 대해 통용되는 명칭이 없고 지역 

별로 각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머슴날’로 인식되었다. 즉 밀양에서는 ‘꼼배기 먹 

인다’, 영산에서는 ‘팽이말 이’, 거창에서는 ‘호맹이 씩기’, 의령에서는 ‘ 머슴날’, 함안 

에서는 ‘상놈 명절’이라고 하였다. 백중날이 되면 머슴을 둔 농가에서는 머슴들에 

게 백중옷을 딴 벌 지어 입히고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숲속이나 강가에서 하루를 

즐겁게 지내도록 했다. 이때 머슴들에게 밀과 콩을 섞어서 북은 ‘꼼배기참’올 나누 

어주었다. 미려 뽑아놓은 좌상(座上)을 소에 태우고 동네 집집을 돌면서 술과 음 

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전콕( 錢戰 )을 얻기도 했다. 13) 그리고 가장 농사가 잘된 집 

에 들르면 푸짐한 대접을 받게 된다 _14) 

11) 한국고전국역원 역, “ 호 미씻이(洗助) ” 「 쨌씁先生集」 제 26 권 r 계곡집 ( 찢 1:);e. 짧 ) 」 칠언고시 47 수 

12) 최충환 (2001) 「백중 놀이의 사회 공동체적 기능에 관한 연구」, r 한국 레크레이션 학회지」 , pp.210 ∼ 211 

13) 배도식 (1986) 「밀양백중놀이 연구」 , r 한국민속학」 19, p.212 

14) 문화재관리국 (1972), r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편 j pp.742 ∼ 743, 

%“ 



영산에서는 품앗 이 하던 머슴끼리 한 패가 되어 나이에 따라 선정된 상머슴, 중 

머슴, 새끼머슴을 소 에 태우고 풍물을 연주하면서 성내를 한바퀴 돈 후 주 인집에 

서 술을 마시며 논다 . 이 때 다른 패 를 만냐면 서 로 앞서가려고 경쟁을 했다. 오 

후 에 는 머 슴활 이 양반 흉내를 내 는 팽이말타기 놀 이 를 하 는 데 삿갓을 구겨 뒤 집 

어 써 정자 관을 만 들 고 이마에 숭검정을 칠 해 탕건을 만 들고 우장을 도포 삼아 

입고 짚부채 들고 소를 타고 마 을을 돌 며 놀 았다 _1 5) 

밀양의 북부면 청운 리와 초동 면 봉황리의 꼼배기 놀 이 는 세 벌 논 매기 를 마친 

후 일꾼 중 알을 가장 잘 한 사람이나 논 의 주인을 소 나 작두말에 패우고 나발 을 

앞세운 풍물패를 꾸려 마 을을 돌 면서 노는 형태의 놀 이였다 . 소 나 싹두말을 타 는 

사람은 작은 삿갓을 쓰고 둥에는 짚으로 엮은 도롱이를 걸치게 된다. 이 는 양반 들 

의 정자관과 도포를 흉내 낸 것 이다 . 소하고 작두말은 말과 가마 를 빗댄 것이고 

할 수 있다. 이 들 행차(?)가 세벌논매기 를 한 주인집 으로 몰려가면 주인은 술과 

음식으로 대 접을 했다 _16) 밀양의 백 중놀 이에서 반봉건 적 인 주 제 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양반과 상민들의 갈등 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떠 슴들 의 순수 

한 농경놀이로 시 작했지만 양반들의 횡포 에 반발하여 저절로 저항성을 띠게 되었 

던 것이다 )7) 하지만 이 러한 저항성의 해학으로 풀 어냄으로써 갈등을 똥합하고 있다. 

밀양지역의 백 중놀 이는 1960 년대 초반 에 중단되었다 _18) 근 대화라는 사회변동 속 

에서 농촌지역 의 세시풍 속들 이 약화되고 백중놀이 또한 중단되게 된 것 이다 . 

5. 밀 양 백똥 놀 이 

일반적으로 밀양백중놀이는 계숭된 전통놀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 1980 년 

에 창안된 새로운 전통놀 이이다. 밀양백중놀 이 는 본디 의 전승맥락과는 달 리 , 지역 

에서 조각으로 존 재하던 여러 놀 이 , 제의, 춤, 노동요 등을 묶어서 창출된 연희 물 

이다. 즉 밀양백중놀이는 백중놀이의 전통적 인 놀 이형태 였던 꼼배지놀 이(호미 씻 

이)와 타 지역과의 변별성 을 보 이 기 위해 첨가한 병신굿 놀 이 를 결합 해서 만 든 

공연물인 것 이다 _1 9) 

밀양백중놀이를 기 술한 문화재관 리국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남편』 ( 1972) 에 는 

병신굿놀이가 밀양백중놀이의 전신으로 기술되고 있다 . 그런데 병신굿놀이는 1968 

년 새 롭 게 만 들 어진 놀 이 였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무 비 판적으로 띤용되다 보니 

밀양백중놀 이까 꼼 배기 놀 이라 는 전통을 온전 하게 계승하였다는 오해를 발생하였 

15) 삼일민속문화 헝장회 (1998) , r 영산의 민 속문화」, p.119 

16) 추현태 (2004), I 밀양백중놀이의 전통창출과 사회문화적 의미」, 안동대 석사논문 , pp.12 ∼ 13 

17) 배도식 (1986) op.cit., p.226 

18) 추현태 (2004),, op.cit., p.12 

19) Ibid., pp.l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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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양백중뜰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지 전대의 세시풍속인 백중놀이를 온 

전하 게 계숭한 것이 아니다 ,20) 

1980 년 중요무형문화재 68 호로 지정된 밀양 백중놀이는 과거의 백중놀이와는 

다르다. 즉 세벌김매기가 끝낸 머슴과 농부들 이 풍물을 앞세우고 마을로 들 어서면 

서 즉흥적으로 벌였던 머슴날이나 꼼 배기 놀 이와 는 달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 

연으로 변형되었다 . 춤 중심의 연희와 백중날과 무관한 행사를 함께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서낭제와 연둥제와 같은 겨울철 행사와 모심기와 용제와 같은 봄 

철 행사를 함께 백중놀이에 포함시켰다 

현재의 밀양백중놀이의 연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앞놀이판: 유교식 부락제 

@ 놀 이의 시작 - 매구,징,북,장고로 흥을 돋구고 나발을 세번 불어 시작을 알린 

다. 農꽤 대 를 중심으로 나발, 상쇠, 부쇠, 종쇠, 끝쇠, 수징, 종징, 수뚝, 부북, 종북, 

중북, 끝북, 설장고, 부장고, 종장고, 놀 이 꾼 순으로 입장하여 허튼품으로 한바탕 

논다. 

@ 잡막이굿 - 오방신장(五方神將)을 불러일켜 제사 공간을 청결하게 한다 . 

@ 모정자놀이 - 논매기와 김매기 놀 이 를 한다 . 

@ 좌상뽑기-들돌놀이나 씨름 등으로 힘발림 시합을 하여 좌상(座上), 무상(務 

上), 수총각(首總角)을 뽑는다. 

@ 농신제 21) 

@ 農諸 부르르기 

2. 본놀이판 

@ 작두말놀이-네 사람이 양반으로 꾸민 좌상, 무상을 작두말에 꽤우고 놀 이마 

당을 돈다. 

@ 양반춤-째보양반, 고자양반, 벙어리양반 

@ 병신춤- 난쟁이, 중풍쟁 이 , 만삭의 배불뚝이, 꼬부랑할미, 떨떨이, 문퉁이, 꼽 

추, 히줄래기, 봉사, 절름발 이 퉁 이 등장하여 양반을 야유하고 쫓아낸다. 군무형태 

의 춤을 춘다 . 

@ 범부춤-양반도 흥겨워 양반복을 벗고 춤판 에 뛰어들어 군무를 춘다 

20) Ibid., p.5 

21) 농신제 고사문; 하늘 위 상제님 천상천하 용왕님 / 바람기 순조롭고 멸구장총 없이 하여 / 금년 농사 잘도 해서/천디착 

한 어진 백성 / 걱정일랑 덜어주고 총각신세 면하게 하소 // 웃논에 용왕님 아래논에 용신님 / 날짐숭도 막이주고 들쥐도 

막이주고 / 회기좀도 막아주고 모개좀도 막아주고 / 큰좀도 막이주고 엇다 고시래 / 총각신세 못연하띤 농신이고 쫓이고/ 

없다나는 떡이니 먹올래 

배도식 (1986) op.cit., p.215 

감 





다. 밀양 백중놀 이 는 품앗 이 와 두레가 사 리진 현실 속에서 놀 이 보다는 공연 이 라는 

형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다. 

밀양 백중놀 이 의 의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동안 맥 이 끊겼던 세 시풍속 백중놀 이 를 복원하고 채창조했다는 점 이 다 . 2) 

양반춤, 범부품 , 오북춤 동을 통하여 서민기예(應民技藝)의 예술성을 높였다. 3) 

병신춤 에 서 모든 갈등을 해학(諸調)으로 해소하려는 우리 문화전통이 잘 드러나고 

있다 . 4) 민속예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25) 

하지만 공연 위주로 짜인 밀양백중놀 이 는 백중놀이가 가지고 있었던 카니발적 

인 놀 이 성과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약화되어 있다 . 

6. 새 로 운 빽 중놀 이 를 위하여 

백중놀이는 한국만의 고유한 세시풍속이었다. 불교와 도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우란분재가 호미씻이와 융합하여 백중 놀 이로 재탄생한 것이다. 백중놀이 속 

에는 공동 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해학(諸調)으로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작 

동하고 있 었 다. 이 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농촌사회의 변동과 근 대 화 담론 속 에 서 백중놀 이 는 단절펴었다. 

1980 년대 창출된 밀양백중놀이는 단절된 백중놀이를 복원하고 재께숭한 새로운 

전통놀이다 . 창출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요소들 이 첨가되었고 연회형태로 달라 

졌지만 백중놀이를 재해석하여 현채에 적합한 서민예술로 승화시켜 나름의 의의 

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연 위주로 짜인 밀양백중놀이는 백중놀이가 가지고 있 

었던 카니발적인 놀이성과 사회통합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말양백중놀이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는 다른 지역의 백중놀 이 복원과 계숭의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백중놀이는 복원되고 계숭되어야 할 우리의 전통놀이다. 그런데 펀재의 적합성 

을 너무 따지다 보면 백중놀이의 본질적인 요소를 잃을 수가 있다 . 백중놀이는 참 

여자 전체가 신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카니발적인 놀이이자 해학을 통 

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시공간이었다. 이 러한 백중놀이의 성격을 계숭 

하면서 현재에 맞는 새로운 백중놀이를 창출하여야 한다. 

25) 추 현태 (2006) op.cit,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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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역의 역사 나 전통 또는 민속 축제 나 인문학적인 콘 텐 츠를 소재로 하는 축 

제들은 분명 그 중요성은 인식하나 실제로 마케팅이나 기획에 있어서 기존 축제 

들 의 성공요인과 문제점들을 참조하여 시행 착오를 피하고 새 로운 1:31 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지역의 전통과 역사 또는 민속을 주제로 한 축 제와 같은 경 

우 이러한 전략과 기 획 그리고 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속성상 

도 태되거나 일부만 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 이다. 

2. 활성화 밤안 

전통 과 역사 를 소제로 한 축 제라고 해서 과거의 모든 유산이 다 팔용되거 나 보 

존과 복원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현 재 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소재 를 

강화하여 재현되거나 그 지역의 여건상 필요에 따라 선별할 수 도 있다 . 축 제 전 

숭 의 문제는 ‘역사성과 현재성’ 이라 는 양면성이 교차되면서 정착하는 것이다. 따 

라서 성공적앤 전통역사 축제를 만 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 사와 띤구 에서 대단 

히 현실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다 아우 르는 것 이 되어야 하며 이 는 어느 축 제에서 

든 지 공 통 의 파 제이기도 하다. 이 를 요소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 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인 자원 (resource) 이 무엇 인지 조 사 파딱하고 발굴하 

며 효과적으로 보존함으로 향후 개발의 가 능성 이 높 은 분야의 가용 」 성을 높 인다. 

지역의 대표 적 인 자원을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역 사 ; 향토문화재/역사인물(생가) 

- 예 술 : 지역전통예 술/ 문화 공간 

- 생 활 : 생활양식/전통마을 

대부분의 자원들이 곧 다 콘 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콘 텐츠화 한다는 

것은 환경과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 에 따른 창의적인 가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테마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은 전문가와 기획자에 의 

해 전략적인 까공을 필요로 한 다 . 또한 콘벤 츠 는 시장의 반응과 차별화된 경쟁력 

의 유무에 따싹 이른바 무형의 상품 (product) 으로 발전 시 킬 준 비가 띈요하 다. 

- 지역에 기반을 한 잠재적 자원의 보존과 개발 resource 

- 목적과 환경에 맞는 콘벤츠 기획 contents 

-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발전 product 

지역의 축 제가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창의적인 콘댄츠화 하고 본끽적 인 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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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되기 위꽤서는 다양한 마케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 주 프프로그램 의 (killer contents) 전 략적 집 중 육성 

- 부대행사의 연계성강화와 불필요한 이벤트 배제 

- 타깃의 선정과 집중 

- 주 이미지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아트 디렉터의 필요 

- 축제 브랜드의 창출 

축제는 대표적인 소통의 이벤트이다. 한 지역의 축제가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의 

많은 방문객과 후원그룹을 잇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방 

문객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나 외에 전략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펼요하다. 일단 

구축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와 배려 그리고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관계관리의 요소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 

- 대내외 전략적 관계의 파악과 대상선정 

- 네 트워크의 구축과 활용방안 모색 

-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과 관리로 충성도의 상시 강화 

- 지역사회 (commun i ty) 여론 조성 

- 미디어 (media) 를 위한 뉴스 밸류 창출 

지역 축제의 가장 필요한 성공 요소는 바로 얼마나 분야별로 전문가를 활용하 

는가에 달려있다 .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일정 정도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태생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축제의 향유자가 국제적 수준 

을 가진 다양딴 구성원들이라고 볼 때 그 눈높 이 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 

태되고 만다. 배타적인 분위기의 지역축제의 실패사례와 과감한 외부로부터의 전 

문성을 활용할 때의 성공사례는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다 . 

- 전문성 이 필요로 한 분야의 파악 

- 전문가 그룹의 확보와 적극적 기여의 동기 부여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폰중과 협력관계 구축 

3. 발전적 제 안 

지역의 역사문화축제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고유의 역사를 주제 

로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는 품위 있 

는 향유의 기폐를 제공해야 한다. 더 지속적이고 수준 있는 축제가 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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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R 같은 부분이 고민되어야 한다. 

1) 주제의 기능에 대한 인식 

축제의 주제는 축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이다 .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비슷한 축제 속에서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아닌 독창적인 주제의 선정 

이 필요하다. 이 주제는 독립된 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생활과 그 맥락을 같이 할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인물이 앞설 

것인지, 그의 정신적 유산자체인지, 아니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며 각별 

히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정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콘텐츠외에 주민참여의 프로그램은 별로로 평소에 투자되어야 한다. 

2) 디자인과 상징물의 강화 

축제 를 한 번에 떠 올릴 핵심 이미지의 창출과 이것이 웅용된 시각전략, 사진기 

록과 영상,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투자가 필요하다 . 전문가의 활용과 지역 

의 참여가 적절히 조화된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그 축제에 젝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대심과 연상효과를 줄 수 있기에 대단히 중요하다 . 이는 인 

쇄홍보물과 각종 옥외홍보물, 현장에서의 유도사인 각 행사장의 시설물과 기타 무 

대와 전시부스 그리고 기념품과 기념상품에 이르기까지 개별 아이템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일관된 톤과 방향으로 축제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뚱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축제들이 촌스러움과 싸구려의 이미지를 벗고 개성 있으면서 품 

위있고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추세이다 . 

3)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축제발전 장기계획 

지속가능성판 모든 분야의 화두이기도 하다. 개발, 보존, 환경, 관려 등 모든 부 

분의 문제가 따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짝하는 기능을 

할 것인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교류와 대외홍보를 위한 것인지, 경제유 

발효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하며, 통합적이며 장기적인 로드뱀이 설정되어 단계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 축제가 문화적 측면에서부테 사회, 그리 

고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단계까지 순차적인 로드랩이 필요한 것이다. 

4) 지역 - 축제전문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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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장소로서, 콘벤츠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시 

적으로 고용되는 업체의 대 행 시스랩은 그 지속성과 역량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므로 여라 단계의 인력의 장기적 육성과 활용은 지역의 몫이다 . 공무원, 민간 

기획자, 주민, 자원봉사자 모두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한 전문까 교육이나 워크숍 또는 자원봉사자 육성이나 주민인식교육이 축제 

의 필수적인 콘텐츠로 준비되어야 하며 축제가 벌어지지 않은 시간동안의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와 축제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해와 애정 

을 겸비한 인벽의 육성이 이 벤트로서의 축제개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X ω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세미나 및 주민공청회
	목차
	행사일정
	행사개요
	기조강연
	지역의 민속문화와 콘텐츠 개발 임영상(한국외대 교수)

	발제1 백중놀이 우란분재 호미씻이, 그리고 밀양 백중놀이 장두식(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교수)
	발제2 살아있는 유산, 지역의 역사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선철(숙명여대 겸임교수,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